
라트, 타운하우스등의고급주택사업은

한국인의고유정서인이웃사촌의개념을

사업에도입하여주민들이마음과정을나

눌수있는커뮤니티공간과프로그램을제

공하고소비자욕구의다양화및고급화에

맞추어문화서비스를제공하는신개념의

주거상품으로만들예정”이라고설명했다. 

현재추진중인실버사업은단순한의미

의노인주거공간에서탈피하여선진국수

준의‘도심형Unique Senior Residence

사업’을지향하고있다. 입지, 생활공간및

서비스의질적인측면에서확고한차별화

를 통해국내최고는물론향후활성화될

실버사업의산업표준을주도하고자한다.

오 대표는최근‘2 0 ~ 3 0대를대상으로

건전하게즐길수있는문화공간을제공하

는복합테마시설’을구상중에있다. 이

복합시설은C J의 F&B(Food and Bever-

a g e )와 E&M(Entertainment and Media)

을 테마로결합시켜새로운문화트렌드를

제공하고갤러리, 클럽, 공연, 파티등의각

기능이유기적으로공유되는형태로만들어

질계획이다. 

오명길대표는1 9 7 6년현대건설에입사한

이래1 9 7 8년사우디담맘병원공사를시작으

로스코틀랜드반도체공장, 홍콩초고층주상

복합아파트사업등지난3 0년간해외건설

업무를수행한국내몇안 되는해외건설전

문가이기도하다. 해외에서의다양한경험을

바탕으로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 중동등

의해외진출에도적극나설계획이다.

이사람

“지역사회에기여하는C M형개발을지향”

오명길C J개발(주) 대표이사
순수PF 방식의개발사업추진

J개발은단순도급위주의관행에서

탈피해경쟁력있는디벨로퍼를지

향하고있습니다. 특히남들이할수없는

특화된사업영역으로회사를키워나갈것

입니다.”

오명길C J개발대표는차별화된사업

영역을바탕으로직접시행을주도하는디

벨로퍼로회사의체질을바꿔나가지속적

인성장을이루고자한다고밝혔다. 그는

“매출과수익에만집착해대규모아파트

시공으로돈을벌고빠져나가는것은디벨

로퍼가아니다”라고강조하고차별화된아

이디어로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개

발이어야한다고설명했다. 

이를위해C J개발은중장기적으로는자

금조달을포함한개발의모든과정을주

도하는‘C M형 개발’을 지향한다고밝혔

다. CJ개발은향후개발사업의시행단계

부터개발완료까지주도적으로사업에참

여하는것은물론C J그룹의다양한문화컨

텐츠를개발사업과연계하여상호윈윈전

략을펼쳐나갈계획이다. 

또한, 오대표는“C J개발은지급보증을

수반하는대출형태의금융기법이아닌프

로젝트의사업성을기초로투자자와리스크

및이익을공유하는최신부동산금융기법

을활용한개발프로젝트참여로개발역량

을강화하고다양한신규사업진출기회를

확보할예정”이라고말했다. 오대표가말하

는최신부동산금융기법이란국내에는생

소한방법으로C J개발이부동산개발프로

젝트투자법인에전략적지분참여를통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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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없는시공권을확보하고이에따른

시공 이익을 실현하며 주주로서 해당

PFV(Project Financing Vehicle)가시행하는

개발이익을공유하는방법을뜻한다. 이를

통해C J개발은용이한투자자금의회수와

금융조달비용을최소화하고안정적인시공

권확보등다양한기대효과를누릴수있다. 

오대표는C J개발만의차별화된사업역

량을집중하여올해부터고급주택, 실버타

운, 복합테마사업등을중점적으로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를위해“특화사업팀

등의전담팀을신설하고회사의핵심역량을

집결시켜2 0 1 0년 이후에는해당분야에서

시장을선도하는기업으로도약하고자한

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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